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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불교의 대표적 밀교종단인 진각종의 새로운 지도자로 회정 총인께
서 추대되시고 회성 통리원장께서 취임하시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
합니다.

  진호국가불사와 더불어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하고 있는 진각종의 
눈부신 발전과 교도들의 적극적인 실천행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회
원종단의 귀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제12대 총인으로 추대되신 회정 정사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친 
통리원장직과 종단협의회는 물론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등, 한국불교
의 중요한 소임을 역임하시면서 불교발전을 견인해 온 산 증인이시기도 
합니다.

  아울러 제30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하시는 회성 정사님께서는 현정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시면서 종단을 외호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국불교종단협의회가 두 분 정사님의 오랜 헌신과 정진, 그리고 앞으로의 
기여에 큰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법석에 동참하신 교계 지도자와 불자 여러분들도 진각종의 
새로운 지도자가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수승하신 법력으로 국가와 
사회가 상생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공경의 마음으로 함께 
하신 것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가적 현실은 국민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많은 걱정과 불안
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의 수행정진이 새로워야 



하고 이타자리의 정신으로 나 보다는 이웃과 사회, 국가를 먼저 생각하
는 불자들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천만 불자들의 정성과 인연공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밝아
져서 투명해지며 인류와 더불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각종단과 한국불교계가 더불어 발전함으로써 부처
님의 원력으로 우리들의 바람이 하루속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면서 총인추
대와 통리원장 취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며, 뜻 깊은 오늘의 공덕으로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밝혀지
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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